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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황금시대

브루크너 교향곡 9번과 함께!

- 4.8 인천시립교향악단 뉴 골든 에이지 4번째 무대 -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시즌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가 4월 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로 안톤 브루크너의 마

지막 교향곡이자 미완성의 작품 9번을 만날 수 있다.

브루크너가 1887년에 시작해 10년간 작곡했다고 알려진 교향곡 9번은 

굳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신에게 헌정하려는 작곡가의 염원이 담겨

있는 곡이다. 기존 교향곡들과 다른 생소함과 대담함이 느껴지지만 

미완의 곡임에도 풍부한 하모니와 음악의 장대한 흐름이 관객에게 깊

은 감동을 준다. 

특히 장대하고 숭고한 선율의 3악장은 그 자체로 곡의 결말로서 손색

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브루크너는 그가 앞서 발표한 ‘테 데

움’(가톨릭 미사곡 중 하나)을 3악장 뒤에 붙여 연주해주기를 희망했

으나 대부분의 공연에서는 3악장으로 끝맺음을 한다. 인천시향도 이

번 공연에서 3악장까지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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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영국 작곡가 월튼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함께 들려준다. 이 곡

은 1939년 로진스키가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페츠의 연주로 초연 되어 성공을 거둔 곡이

다.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

는 미시건 음대 교수인 파비올라 김이 협연을 맡아 생경하고도 새로

운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1회 정기연주회 <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Ⅳ -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

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80%까지 좌석을 예매 오픈한다. 또한 입장 

시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출연자와 관객 모두의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인천시향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4월 10일 

<2022 교향악축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1회 정기연주회

<뉴 골든 에이지 Ⅳ - 브루크너 교향곡 9번>

 □ 일    시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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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포스터 이미지

지휘  / 이병욱 예술감독 바이올린 / 파비올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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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사진


